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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美 關係 改善의 各國 反應과 北日 修交 展望1)

- 북미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주변국가들의 외교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은 북미 관계 개선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자칫 다시금 북한이 通美封

南 전술을 쓰지 않을까 우려함

- 중국과 일본 역시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동북아 지역 내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에 변동이 있을까 경계함

- 특히 일본은 일본의 자금 지원을 노리고 북한이 북미 수교를 앞세워 북일 수교를 압박

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일본 자민당의 리더십 취약,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의 대북 자세 변화 등의 원인으로 북일 수교는 보다 더 먼 장래에 이루어질 전망임

북미 관계 개선 현황

- 급속히 진행된 북미 관계 개선 분위기

·지난 10월 조명록 국방제일부위원장이 방미한 이후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북한

을 방문하는 것 등에 의해 북미 관계가 급속히 호전되고 있는 분위기임

-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임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에 따라 북미간 관계 개선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음

·11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된 북미 미사일 회의에

서 각종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포기

이외는 합의 본 것이 없음

·일괄 타결 교섭 내용은 북한이 ① 장거리 미사일 연구 개발과 실험 중지, ② 중단

거리 미사일 수출 중단 ③ 실전 배치된 사정 300km 중거리 미사일 철수 ④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 가입 등을 실시하면, 미국이 ① 인공위성 대신 발사 ② 테러 지원

국가 지정 해제 ③ 식량 및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미국이 북

한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꺼리고 있어 이의 일괄 타결이 성사되지 않음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일본을 비롯한 다른 서방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 필수 조건으로 보고 이를 서두르고 있음

1) 이 글은 「週刊ダイヤモンド」 2000. 11. 18.에 게재된 美朝關係改善お優先
する北朝鮮が狙う日本のカネ 를 요약한 것임



동북아 주변국에 대한 영향과 반응

- 남북한 관계는 이전보다 소원해질 것으로 판단

·한국은 북미간 급속한 관계 개선에 대해 내심 경계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 북한

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안보,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通美封南)이 아닌지

에 대해 경계를 함. 다행히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연기되면서 안도하는 모

습임

·또한 북한이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 불만을 품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국은 곤혹스

러운 입장임. 우선 김정일은 김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에 평양 방문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으며, 한국 적십자사 총재의 잡지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도 불쾌

하게 생각하고 있음. 더욱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앞장서온 현대 건설의 경

영난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만을 품고 있음

·한편 한국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김대통령의 방북 이후 나타났던

대북 열기가 점차 식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북아 질서 변화를 경계하고 있는 중국

·중국 역시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 부담감을 지니고 있음. 중국은 급속한 북미 관계

개선이 북중 관계의 약화를 가져 오지 않을까 우려함

·이에 따라 중국은 10월 25일 북한 인민공회당에서 열린 조선전쟁참전 50주년 기념

식에서 강택민 국가 주석 등이 참석하여, 北中 인민의 피의 동맹을 강조하였음. 또

한 중국 국방부 장관이 김정일을 방문하여 은근히 북미 관계 개선을 견제하였음

·중국이 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 정상 회담에서 밝힌 통일 후에

도 주한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한다는 내용임. 이럴 경우에 동북아 지역에서 군

사적 힘의 균형이 깨질 것을 중국은 우려함

·중국은 대북 관계에 있어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음. 우선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대외 개방과 경제 발전이 북동 아시아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중국의 서부 개발 등

중국의 경제 발전에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함. 하지만 외교적 측면이나 군사적으로

는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질서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중국은 아직 이러

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음

- 일본은 북한이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북일 수교를 서두를 것으로 판단

·일본에 있어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은 1971년 닉슨의 방중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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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 특히 일본은 한반도의 냉전 구조 해체라는 흐름에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 무산을 내심

기뻐하고 있는 실정임

·일본은 북일 관계 개선을 전후 최대 외교 현안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본

은 북일 관계 개선을 통해 북동아 지역에서 외교적 발언권을 높이려 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인 납치 의혹, 미사일 문제, 과거 배상 문제 등 관계 개선의 장애물이

산적해 있는 실정임

·그러나 북한을 둘러싼 외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 원조 문제임. 북한

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돈이기 때문임.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역시 금전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일본의 자

금 지원에 대해 한국, 미국, 북한 모두 관심이 지대함

·일본은 재정 지원에 있어 명분을 중시함. 금액보다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

로 자금 지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북일 수교 전망

- 북한의 전략

·북한은 북미 수교가 북일 수교의 관건으로 파악하고 북미 수교에 외교적 노력을 집

중할 것으로 파악됨

·특히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북일 관계 개선 압력과 자민당 정권의 공명심을 자극하

여 북일 수교를 속히 실현시키려 하고 있음

- 일본의 전략과 전망

·일본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일본의 대북 교섭에 보다 많은 여유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자민당 정권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북일 수교에 대한

여론 통일도 쉽지 않아 빠른 시간 내 북일 수교는 성사되지 않을 전망임

·궁극적으로 북일 관계는 일본인 납치 의혹 문제는 상정되지 않고, 과거 배상 보상

금은 100억 달러 내외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이는 한일

수교 과정에서 독도 귀속 문제가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문제가 타결된 것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것임

(유병규)


